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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부터 예대금리차 공개…대출금리 제일 싼 은행 한눈에 본다 매일경제

이르면 10월부터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공시되고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신용점수에 따라 정확한 대출금리 파악 가능…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하기로 합의

새 공시 시스템에서 각 은행은 매달 개인신용평점을 50점씩 20개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 대출 평균 금리 밝혀…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입장

은행권 중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벌써 6% 눈앞…연내 7% 넘긴다 뉴스1

4대 시중은행의 내부 등급 4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4.14~5.78%로 연 6% 앞둬…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∙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 잠재된 부실 현실화시 가속화 예상

중신용자 대출 금리는 연내 7% 넘길 것으로 보여…. 자영업자 비롯한 취약 차주 이자 상환 부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… 시장금리 상승분 이상으로 금리 오를 것

대출해드립니다 시중은행, 대출 문턱 낮춰도…금리·규제에 외면 데일리안

국내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, 지난달에도 1조원 가까이 줄어들어… 신용대출 잔액 총 132조 4,606억원으로 전월말대비 0.7% 감소

올해 들어 이러한 축소 흐름 지속 중…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향후 이자 압박 우려해 꺼리는 사람들 많아… 공포 심리 커지며 당분간 대출 한파는 계속될 것 예상

KB금융지주, 회사채 주관사 확정…화려한 인수단 헤럴드경제

KB금융지주, 2년물과 3년물, 5년물, 10년물로 총 2,500억원의 회사채 발행 준비… 다음달 7일 수요예측을 통해 15일 발행

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한화투자증권…AAA급이라 현재 발행 대기 중인 회사채 중 유일한 최우수 신용등급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몰릴 것 예상

한화·미래에셋생명 참전…GA시장 출혈경쟁 현실화 데일리안

대형 보험사들, GA시장에 뛰어들며 현장영업이 출혈 경쟁 양상으로 치닫아…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총 547억원으로 전년대비 32.0% 감소

특히 최근 대형 생보사인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 선언하며 눈길… 주요 GA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으나 보험 판매량은 더욱 늘어… 전년대비 1.7% 증가

코로나19에도 보험사 해외진출은 '논스톱' 머니투데이

코로나19에도 국내 보험사들 현지업체와의 제휴,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한 금융 영토 확장에 포커스… 디지털 금융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베트남

한화생명은 영업망 구축 및 고객 전용 앱 보급,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영국에서 현지 금융사 지분투자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

ATS 주주 명단에 증권사 30곳 오른다…막 내리는 67년 한국거래소 독점 아시아경제

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설립, 3분기 내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할 방침… 금융투자협회와 7개 대형 증권사가 참여중이나 중소형 증권사들도 참여 의사 봇물

지분구조 확정 논의도 빠르게 이루어져… 대형 증권사가 평균 8%, 나머지 부분은 중소형 증권사가 평균 3% 가량 가져가…

연내 주식 신용거래 이율 10% 돌파하나 서울신문

신한금융투자, DB금융투자, 메리츠증권, 다음달 2일 신규 매수분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일부 인상

신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 0.25%p 상승, DB금투는 전 구간에 걸쳐 0.20%p 인상…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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